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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8. 12.(화) 14:30

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가동
- 가뭄 대응을 위한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 개최(8.12.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강릉 지역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 

12일(화)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를 긴급 개최*했다.

   * (참석) 행정안전부, 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기상청, 강원특별자치도, 강릉시

 ○ 올해 강릉시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, 단기간 내 가뭄을 

해소할 만큼 충분한 강수 전망도 없어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.

   ※ 강릉시 생활용수의 87%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5.4%(8.12. 기준)

□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용수 확보,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비롯해 가뭄 

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. 

 ○ 강릉시는 용수 감량(생활용수 10%, 농업용수 60%), 대체 용수공급

(1.8만톤/일),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. 또한,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에 

따라 생활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가 감량할 계획이다.

 ○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이번 주 내로 생수 2.9만 병을 

공급한다. 앞서 7월에는 강릉시의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

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. 

 ○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제한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, 환경부는 생활

용수 확보 및 생수 추가 지원,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자체 협력을 

통한 급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생수 나눔 운동, 물절약 캠페인 전개 등 관계기관 및 민간

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 지속적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 

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- 2 -

□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“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강릉 지역 가뭄 피해를 

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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